2026 전주시 청년-어르신 서로돌봄 봉사활동
청년 참여자 일기
오늘 활동에서 느낀 점을 자유 형식으로 편하게 적어주세요. 길어도 짧아도 좋습니다.
	회 차
	8회차
	활동 일자
	2026년 08월 25일

	청년 성명
	윤재용
	어르신 성함
	김대진 위원장님

	다음 회차 만남 일시
	-
	다음 회차 만남 장소
	-


▶ 1. 오늘은 어르신과 어떤 활동을 함께 했나요?
 어느덧 마지막 8회차 활동을 맞이하여, 그동안 함께 진행했던 핵심 AI 툴들을 되짚어보는 최종 복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맛보기로 다루었던 감마 AI를 다시 꺼내어, 직접 보완해 간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위원장님 혼자서 차근차근 실행해 보며 PPT를 제작하도록 도왔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수정이나 오타 교정 등 헷갈리는 부분은 AI에게 직접 질문하고 요청하며 PPT를 완성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캡컷을 활용한 영상 편집 복습도 진행했습니다. 전에 만들어 둔 가이드북을 토대로 사진 파일을 가져와 트랙에 추가하고 순서와 길이를 조절하는 기초를 다시 다지며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이처럼 AI 툴들을 활용한 실습 복습을 마친 뒤, 지난 2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내 인생에서 가장 남기고 싶은 한 마디'를 주제로 마지막 그림일기 작성 보조 활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 2. 오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배웠던 감마 AI와 캡컷 영상 편집을 다시 복습해 보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가이드북을 보며 헷갈리는 부분을 하나씩 헤쳐 나가시던 순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만져보는 터라 세부적인 부분에서 살짝 버벅거리시기도 했지만, 이내 AI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고 수정을 요청해가며 PPT를 멋지게 완성해 내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멘토로서 큰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 인생에서 가장 남기고 싶은 한 마디'를 주제로 마지막 그림일기 작성을 곁에서 보조해 드릴 때 위원장님께서 털어놓으신 진솔한 이야기가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일지에 "온갖 거짓말과 상투적인 처세가 판치는 현실이 괴롭다. 진정한 언행일치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가 되어, 나 같은 성격의 사람이 떳떳하게 성공하고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거짓 없는 정직함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세대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후예들과 청년들이 맑고 건강한 선진국에서 잘 살아가길 바란다"며 후배 세대와 청년들을 향한 따뜻하고 애틋한 마음을 가득 담아 전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림을 잘 못 그리신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검은 글로만 채워 내려가신 7장의 그림일기들을 나란히 모아두고 함께 살펴보니, 지난 2달간의 활동이 비로소 실감 나게 다가오는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색채나 그림 하나 없이 오직 글만 가득한 일지였지만, 그 속에 고스란히 담긴 위원장님의 곧은 삶의 철학과 생각들을 마주하며 '정말 위원장님다운, 위원장님만이 쓸 수 있는 가장 진정성 있는 기록이구나'라는 생각이 깊게 밀려왔습니다.  최신 AI를 배우며 눈을 반짝이시던 모습부터 속 깊은 이야기까지 곁에서 나누며 단순한 IT 교육 그 이상의 깊은 여운이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 3.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배운 점을 적어주세요.
그동안 배웠던 감마 AI와 캡컷을 다시 점검하고 복습해 보면서, 어르신 교육은 단순히 한 번 알려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살짝 헷갈려 하시다가도 가이드북을 보며 스스로 막히는 부분을 뚫고 나아가시는 위원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들도 충분히 디지털 기기를 다루고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차들 동안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직접 가이드북을 만들고 피드백을 주고받았던 경험들이 저에게는 역량을 키우는 공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나는 어르신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걱정 앞섰지만, 기술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세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위원장님의 열정적인 태도를 보며, 저 역시 멘토로서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었고 앞으로 무엇이든 꾸준히 부딪혀봐야겠다는 긍정적인 자극과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4. 다음 회차에는 어르신과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8회차를 끝으로 위원장님과 함께했던 2개월간의 활동들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정식 만남은 이번 회차로 끝이 나지만, A4 가이드북과 몸에 익힌 AI 기술(캡컷, 감마 AI)들을 바탕으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유용하게 AI 툴들을 활용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5. 그 밖에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사실 AI를 활용한 다양한 웹사이트를 더 많이 다뤄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기억 부담과 학습 속도를 고려해 가장 실용적이고 필요로 하시는 '편집 툴'과 'PPT 제작'으로 기획을 좁혔던 것이 결과적으로 아주 수월하고 알찬 진행으로 이어진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막막함 속에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내용을 가르쳐드려야 진정으로 재밌어하시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까?" 하며 수많은 고민과 걱정에 휩싸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자신 있던 AI라는 분야를 바탕으로 직접 꼼꼼히 공부하고 맞춤형 가이드북까지 제작해 나가면서, 저 스스로의 지식과 역량도 한 층 더 넓어지는 소중한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준비한 과정들이 결코 헛되지 않듯, 위원장님께서 매회차 뜨거운 학구열로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신 덕분에 마지막 8회차까지 계획했던 모든 활동들을 성공적이고 알차게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뒤 사모님까지 함께 모여 셀카 형식으로 기념사진을 찍을 때, 위원장님께서 "마치 진짜 가족사진을 찍는 것 같다"라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이어 "청년들이 고생이 많다, 어르신들 알려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앞으로 더 잘해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며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는 모습에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댁을 나서며 끝까지 마중 나와 다정하게 손을 흔들어 주시던 위원장님의 모습 속에서, 처음의 걱정을 넘어 마침내 마무리를 멋지게 거두어낸 지난 2달간의 여정이 제게 얼마나 값지고 따뜻한 보람으로 남을지 깊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작성한 일기는 그림일기·인증사진과 함께 매주 금요일 자정까지 홈페이지 봉사활동 Log에 등록해 주세요.
